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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과MB의레임덕

최중경지식경제부장관이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을또다시연기할수도있다는발언을한사실이알려지면서

녹색성장정책이또다른암초를만났다는탄식이여기저기서흘러나오고있다.

최중경 장관은 6월16일 석유화학 CEO 간담회에서 석유화학기업 사장들이“배출권 도입 시기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기하자“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중국도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을연기하고있다”

며“석유화학기업의부담완화를위해다양한방법을강구해보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면서“탄소배출권 문제는 다양한 논의 경로가 열려 있는 만큼 석유화학업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을개진해줄것”을요청했다고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가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연기된 상태에서 추가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으

로해석되는대목이다.

MB가 취임 초기부터 녹색성장을 모토로 내걸고 에너지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성장을외쳤지만임기를 1년반정도남겨두고모든것이수포로돌아가고있구나하는의구심이들

지않을수없게하는대목이다.

MB가 지금까지 성공한 정책은 부동산초과이득세를 무력화시켜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고환율과 저금리로

재벌들을무소불위의황제로등극시킴은물론주가및부동산거품을조장했으며, 4대강밀어붙이기로온강산

을쑥대밭으로만든것외에는아무것도한것이없다.

최근에는내수를진작시킨답시고근무시간을 8-5시로조정해여가시간을확대하고, 봄방학과가을방학을신설

해 휴가일수를 늘리며,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되면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쉬게 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시

키겠다고나섰다.

가계 빚이 심각해부채를억제해야하는마당에소비를확대하겠다는것자체가웃기는발상이고, 고환율과 저

금리 정책으로 소비자물가 폭등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마당에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이다.

혹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실패했듯이 뚜렷한 방향 설정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실패를 자초했고, 현

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을 덮어 퇴임 후 시달릴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 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쇼가막을내리는순간난장판이될것은분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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